
14-69: 탐감기금의 의의
hdhstudy.com/1964/14-69-%ed%83%90%ea%b0%90%ea%b8%b0%ea%b8%88%ec%9d%98-%ec%9d%98%ec%9d%98/

탐감기금의 의의
1964.05.12 (화), 한국 전본부교회

14-69
탕감기금의 의의
[말씀 요지]

아벨과 예수님의 피 값을 탕감하는 날로써 이 날을 세운다.

7년 노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4년간은 탕감의 조건이 있어서 소모하여 나왔으나, 나머지 3년은 일치단결 하여 개인이
승리한 기준 위에서 국가적, 세계적인 탕감의 기준으로 넘어가야 하는 기간이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매일 몇 시간씩 활동을 해야 한다. 남은 3년 기간은 지난해보다도 더 일치단결하여 싸워야 한
다. 개인을 위해 걱정하지 말고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걱정하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 말라. 생활도 전부 하늘 이름으로 하면서 나가야 한다.

피의 탕감은 아벨로부터 시작됐지만 이제부터는 끝나야 한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외적인 성전을 지어야 한다.

36가정 중에서 현재 수고하는 사람들을 협조해야 한다. 축복 가정이 굶는 것을 보고 협조하지 않으면 천법에 걸린다.

하늘을 염려하고 땅을 염려하고 식구들을 염려하는 것이 메시아 사상이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한이 사무쳤기 때문에 아담의 입장에서 이 원한을 탕감하는 길을 가야 한다.

원래는 만물의 날을 먼저 찾아 세우고 자녀의 날과 부모의 날을 찾아 세워야 할 것이었는데, 통일교회는 거꾸로 찾아
세웠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만물의 날과 자녀의 날을 찾아 세우고 그 기대 위에 다시 부모의 날을 찾아 세웠다.

진정한 사랑으로 찾아온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심정을 느껴 보지 못하고는 참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날을
세울 수 없다.

이 세 날을 피로써 침범당하였다. 부모를 죽인 죄, 자녀를 죽인 죄, 나아가 만물을 버린 죄를 어떻게 탕감할 것인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피값으로 나그네의 묘지를 샀다. 고로 탕감기금으로 성도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을 마련해야
된다. 원래는 본부를 사야한다.

해방 후 7년이면 될 것이 21년으로 연장됐다.

탕감기금은 돈 중에서 제일 귀한 돈이다. 이 기금에 일화가 많아야 한다. 비참한 일이 많아야 한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를 대신한 탕감기금(기본적인 돈)이니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와 형의 피값이다. 앞으로는 그 기
금을 모아야 할 것이다.

부모의 날을 맞기 위하여는 부모의 입장에 서야 하니, 자녀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도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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